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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 사용자들의 정보보호 염려도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for Smart Phon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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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jung

요    약

본 연구는 M-Commerce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보호염려도와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도는 

M-Commerce 환경에서도 기존의 전자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Westin이 

분류한 PSI 그룹중 PF 그룹의 정보보호 염려도가 구매의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모바일 경험
은 정보보호염려도와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분은 기존의 전자상거래에서의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주제어 :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 M-Commerce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FIP and Intention to purchase under M-Commerce circumstances. First of all, CFIP 

had a negative influence on intention to purchase similar to E-Commerce. Secondly, we found privacy fundamentalist groups to react 

most sensitive to the degree of CFIP. Finally, Mobile experience did not have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FIP and Intention 

to purchase.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E-Commerce Study. As such, it requires a more comprehens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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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Commerce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를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제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애플의 아이폰,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 등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M-Commerce 

마켓은 그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Forrester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시장은 연 평균 39% 이

상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

되었다고 한다[1]. 한국의 모바일 시장의 규모는 2010년 

3500억 원대에서 2011년 6200억 원대로 급증했으며 이후 

연평균 약 50%씩 성장해서 2015년에는 2.6조원에 이르리

라 추정하고 있다[2]. ITU 백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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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의 가입자는 2010년 50억 명을 넘어섰으며, 스마트폰 

열풍을 타고 2010년 4분기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이 사상 처음으로 PC 출하량을 앞질렀다[3]. 방송통신위

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2년 2월 28일 현재 국내 스마트

폰 가입자는2480만 명이며[4],   2012년 8월 21일자로 스

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 명을 돌파하였다[5].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증가로 모바일 시장

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기업의 고객정보 활용이 점차 증가

하면서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인터넷 쇼핑몰 옥션의 고객정보유출과 

관련된 소송, 2011년 7월 SK브로드밴드 관련 집단 소송, 

2012년 4월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와 미니홈피 사이트인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자료 지급 판결은 

기업의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2014년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에서 사상 최대

인 1억 4천만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 정보보

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CIPP 

(Certified Information Privacy Professional) 제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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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개인을 컨설팅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육성

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 역

시 개인정보보호는 중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구글은 

2014년  1월 프랑스에서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형과 위법 내용을 구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형을 선고 받았으며, 영국에서도 2012년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고 2011년 9월30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2012년 3월 

29일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

요내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

할 수 없으며, I-PIN 등 고유식별 정보의 대안 제공, SNS 

등 뉴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활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등

이다.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에 대해 과징금 2억 123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도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사회

학, 법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오랜 동안 연구

되어 왔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마켓 규

모가 커지면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보호 염려는 개인이나 조직이 정보

를 공유함으로써 발생한다. M-Commerce의 경우, 개인의 

정보는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mobile app이나 

web을 운영하는 조직(mobile operator), 기술을 제공하는 

이동 통신사 등이 공유한다.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염

려는 관련된 조직에 대한 구매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시

점부터 발생한다[6][7].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의 배포와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통제의 개념이 필수적이다. 정보의 주체가 자기의 정보

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정보는 보호되어 진다[8]. 특히 모

바일 기기는 특정 개인에 의해 소유되어 있으므로 관련 

정보시스템은 구매자의 정보를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심지어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인

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화된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 

정보보호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위치와 

취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휴대성, 이동성, 접근성 등으

로 특징되어지는 M-Commerce 환경에서 구매자의 정보

보호 염려도는 이런 관점에서 더욱 증가 되었다[9][10]. 

전자 상거래는 제한적인 장소에 한정된 전자적 거래, 움

직이면서도 가능한 모바일 상거래, 그리고 최근에 연구

되기 시작한 U-commerce 등 그 형태에 따라 개인이 인식

하는 정보보호 염려도에는 차이가 있다[11]. 본 논문에서

는 M-Commerce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염려도의 강도

나 형태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이 분석하려는 연구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염려도는 M-Commerce 환

경에서도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둘째, Westin의 분류에 따른 PSI(Privacy Segmentation 

Index)의 세 그룹이 서로 다른 정도의 구매의도를 나타낼 

것인가?

셋째, 구매자의 모바일 경험은 정보보호염려도와 구

매의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문헌 연구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된다. 먼저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설문항목의 개발 [12][13][14][15][16][17], 정보이론의 검

증[18][19][2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차원의 연구

[21][22][23][24][25] 등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항목의 개발자인 Smith와 동

료 연구자는 개인 정보보호의 염려도는 수집(collection), 

부적절한 접근(improper access), 부당한 이차사용

(unauthorized secondary usage), 실수(error)등 네 개의 요인

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

였다[13]. Hann과 동료 연구자는 수집이 개인 정보보호 

염려도에 가장 선행하는 요소로서 이를 통제함으로써 다

른 세 요인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7]. Nowak과 

Phelps는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도와 구매자가 자신의 개

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25] Diney와 Hart는 구매자와 전자상거래 기업이 제공하

는 e-service의 형태에 따라 개인이 기업의 웹사이트에 제

공하는 개인정보의 수준이나 내용이 달라진다고 주장하

였다[23]. Culnan과 Armstrong에 의하며 구매자가 거래를 

하기 위하여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판단은 “privacy 

calculus"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절차적 공정

성과 공정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요인

들을 비중을 달리하여 계산한 결과를 의미한다

[26][27][28].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연구 중의 하나로 

Westin의 개인 정보구간지수  (PSI: privacy segmentation 

Index) 연구가 있다[29][30]. Westin은 1978년부터 2004년 

사이에 30회에 걸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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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의 연구는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염려도와 개인

의 태도를 조사하였고 염려도와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

가를 분석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와 흐름을 요약하기 

위해 Westin은 Privacy Index를 개발하였으며 대표적인 것

이 개인정보구간지수(PSI: privacy segment Index)라 할 수 

있다. PSI를 구하기 위해서 세 개의 설문항목을 사용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은 기업이 어떻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 둘

째, 대부분의 기업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적절하고 신뢰

할 수 있게 관리 한다. 셋째, 현존하는 법과 관행은 고객

의 개인 정보에 대해 신뢰 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제도를 

제공한다. 위의 설문 항목들을 이용하여 Westin은 구매자

를 개인정보 민감형(PF: privacy fundamentalist), 개인정보 

무관형(PU: privacy unconcerned), 개인정보 중도형(PP: 

privacy pragmatist) 등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다. PF 그

룹은 첫 번째 설문 항목에 동의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구매자를 의미한다. PU그룹은 첫

째 항목에 부정적이며 둘째 및 셋째 항목에 동의하는 구

매자 그룹을 지칭하며, 그밖에 구매자들을 PP그룹으로 

분류한다. PF그룹은 개인의 privacy에 높은 가치를 두며, 

개인은 기업의 정보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개

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필히 제공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PU그룹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무관심하며, 기업의 요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별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무관심하다. PP그룹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이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갖으

며, 개인 정보를 수집한 기업이 적절한 관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를 활용하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는 구매

자 그룹으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리 표준화체계를 확

립하는 것을 선호하며,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제도

적 장치를 요구하는 그룹으로 50%이상의 미국민이 이 

그룹에 포함된다[30]. 

Culnan과 Armstrong은 DM(direct mail) 고객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기업의 메일 리스트에서 

삭제할 수 있는(opting out) 방법을 아는 고객은 정보보호 

염려도가 그 방법을 모르는 고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다고 주장했다[26]. 그리고 인터넷 교육은 고객의 정보보

호 염려도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인터넷 경험이 많은 

고객은 개인정보보호 염려도가 감소한다[27]. 본 논문의 

설문지에서 사용한 모바일 경험을 측정한 항목의 내용은 

휴대폰의 사용 기간, 종류, 무선 인터넷 접속 빈도, 월별 

요금으로 구성 되어 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논문의 주제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은 연

구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MIS 분야의 연구자들은 인터넷의 보급과 전자상거래

의 발달로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연구주제로서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도와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분야

의 주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23] [31][32]. 개인의 정보

보호는 인터넷 상거래, 모바일 상거래, 그리고 최근에 연

구되기 시작한 U-commerce 등 그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11],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거래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

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면서 정보보호 염려도

와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가설 1>을 검증하고

자 한다.

<가설 1>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도(CFIP)는 거래의도

(INTTT)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Westin은 1978년부터 2004년 사이에 14회에 걸쳐 일반 

privacy index, 소비자 privacy index, 의료 privacy index를 

개발했는데, 그가 개발한 privacy Index중 PSI를 대표적인 

지수라 할 수 있다[35]. PSI에서는 구매자를 PF(privacy 

fundamentalist), PP(privacy pragmatist), 그리고 PU(privacy 

unconcerned)로 분류한다. PF그룹은 가장 민감한 그룹으

로 개인의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법적 제도적 보호 장

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룹이며, PP그룹은 중간을 형성하

는 그룹이며, PU그룹은 개인의 정보보호에 무관심하며 

개인 정보보호염려도가 극히 낮은 그룹이다. 따라서 PF

그룹에 있어서 정보보호염려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가장 크고, 다음이 PP그룹, PU그룹 순으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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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339 72.1 

무선
인터넷
접속
기간

접속한적 없음 89 18.9 

여자 131 27.9 6개월 미만 139 29.6 

연령

20세미만 46 9.8 6개월~1년 미만 17 3.6 

20~25세 377 80.2 1년~1년6개월 미만 16 3.4 

26세~30세 39 8.3 1년 6개월~2년 미만 7 1.5 

30세 이상 8 1.7 2년 이상 202 43.0 

휴대폰
사용
기간

1년 미만 66 14.0 

휴대폰
요금

3만원미만 117 24.9 

1~2년 미만 48 10.2 3~4만원미만 99 21.1 

2~3년 미만 20 4.3 4~5만원미만 69 14.7 

3~4년 미만 45 9.6 5~6만원미만 63 13.4 

4~5년 미만 64 13.6 6~7만원미만 52 11.1 

5년이상 227 48.3 7만원이상 70 14.9 

휴대폰
종류

애플의 아이폰 129 27.4 
PSI

등급

Privacy  Fundamentalist 89 18.9 

삼성은 갤럭시 125 26.6 Privacy unconcerned 69 14.7 

기타스마트폰 153 32.6 Privacy pragmatist 312 66.4 

일반휴대폰 63 13.4 합계 470 100.0 

(표 1)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의 크기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는 “PSI등급에 따라 정보보호 염려도(CFIP)가 

거래의도(INTTT)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

모바일 경험을 조절 변수로 사용 하여  정보보호 염려

도(CFIP)가 거래의도(INT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

요성에 의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데스크 탑 인터넷

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에서 과거의 인터넷 쇼핑 경험은 

구매자의 지각된 위험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일반적

인 연구 결과이다[33][34]. 비록 기존의 연구는 데스크 탑 

인터넷을 이용하고 의류 산업이라는 특정한 산업[34]에

서의 실험 결과이지만 그 결과는 모바일 도구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은 사용기간이 오래된 이용자와 모

바일 경험이 적은 이용자 사이에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

도(CFIP)가 거래의도(INTT)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3> “정보보호 염려도(CFIP)는 모바일 사용기간

(Year)에 따라 거래의도(INTT)에 미치는 영향

이 달라진다.”

4. 실증분석 및 연구결과

4.1 연구표본

본 연구의 대상은 모바일 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 470부

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은 Table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중 70%이상이 남자였

으며, 대부분 20대였다. 또한 휴대폰 사용기간은 5년 이

상으로 그 사용기간이 오래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스

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이폰과 갤럭시‘S가 주를 

이루고 있다. PSI 등급을 살펴보면 “Privacy pragmatist”가 

66.4%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Westin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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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탐색적 요인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 변수인 개

인의 정보보호 염려도(CFIP)의 측정항목에 대해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에서 포함된 변수들의 단일 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된 변수

가 구성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본 후, 연구모형에 포함된 요인들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에 대해서는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신

뢰성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에 

의한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

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정보보호염려도는 4개

의 구성개념으로 구분되었으며, 2차사용, 오류, 정보수집, 

부당한 접근으로 구성개념을 정의한다. 각 구성개념 간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분석하

였으며, 모두 0.8이상으로 각 구성개념 간 내적일관성을 

만족한다.

(표 2) 구성요소에 대한 요인분석

(Table 2)Factor Analysis

　
2차
사용

오류
정보
수집

부당한
접근

2차사용01 0.828 0.296  0.218  0.243  

2차사용04 0.827  0.240 0.164 0.262 

2차사용02 0.827  0.271 0.198 0.268 

2차사용03 0.812  0.292 0.176 0.271 

오류02 0.282  0.827 0.146 0.139 

오류03 0.316  0.796 0.192 0.168 

오류04 0.252  0.781 0.184 0.266 

오류01 0.191  0.737 0.264 0.314 

정보수집02 0.082  0.045 0.840 -0.005 

정보수집01 0.147  0.227 0.803 0.187 

정보수집03 0.220  0.190 0.776 0.224 

정보수집04 0.199  0.247 0.774 0.174 

부당한접근01 0.262  0.215 0.185 0.822 

부당한접근03 0.282  0.253 0.171 0.810 

부당한접근02 0.328  0.255 0.147 0.786 

고유값 3.364  3.101 2.943 2.555 

분산 22.426  20.672 19.618 17.034 

누적분산 22.426  43.098 62.716 79.750 

신뢰도계수 0.945  0.901 0.867 0.893 

4.3. 연구가설 검증

연구가설의 검정을 위해서 종속변수를 거래의도

(INTT)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정보보호 염려도(CFIP)

로 설정하였다. 정보보호 염려도(CFIP)는 요인분석의 결

과에서 나온 구성개념을 하나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분

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PSI 등급을 조절변수로 하여 PSI

등급에 따라 정보보호 염려도(CFIP)가 거래의도(INTT)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PSI등급은 Privacy 

pramatist, Privacy fundamentalist, Privacy unconcerned의 3

등급을 2개의 변수로 재구성하였다. 즉 Privacy pramatist

가 1이고 나머지 등급이 0인 PSI1변수와 Privacy 

fundamentalist이 1이고 나머지 등급이 0인 PSI2로 조절 

변수를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먼저 가설 1인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도(CFIP)는 거래의도(INTT)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해 모형1을 보면,  는 0.187이며 F값

은 107.340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즉 가설을 

검증하는데 있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P

가 INTT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회귀계수 값이 -0.589이

며,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을 지지한다. 즉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도

(CFIP)가 높으면 거래의도(INTT)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설 2는 “PSI 등급에 따라 정보보호 염려도

(CFIP)가 거래의도(INTT)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로서 Privacy Fundamentalist 등급이 가장 높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SI등급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는 모형3과 같다. 분

석결과, 먼저  변화량인 ∆ 의 값을 살펴보면, 모

형2와 모형3에서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 의 

변화를 확인 하였다. 즉, 모형2에서 CFIP에 조절 변수인 

PSI1과 PSI2를 투입할 경우 PSI1과 PSI2가 유의한 설명변

수가 되며, 모형3에서 조절 변수인 CFIP*PSI1과 

CFIP*PSI2를 투입할 경우 CFIP*PSI1과 CFIP*PSI2가 유

의한 설명변수임을 나타낸다. 또한 모형2의  개인의 정보

보호 염려도(CFIP)와 PSI2(Privacy pragmatist)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으며,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도(CFIP)와 

PSI1(Privacy pragmatist)의 상호작용 변수(CFIP*PI2) 또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즉 PF(Privacy fundamentalist)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도(CF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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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  t-value   ∆  F-value

모형1
(상수) 3.243 0.057 　 56.584*** 

0.187 0.187***  107.340*** 
CFIP -0.589 0.057 -0.432 -10.361*** 

모형2

(상수) 2.868 0.160 　 17.935*** 

0.197  0.011* 38.210*** 
CFIP -0.596 0.058 -0.437 -10.288*** 

PSI1 0.416 0.203 0.125 2.046* 

PSI2 0.434 0.175 0.150 2.483* 

모형3

(상수) 2.899 0.160 　 18.149*** 

0.215  0.018** 25.473*** 

CFIP -0.399 0.140 -0.293 -2.842** 

PSI1 0.232 0.210 0.070 1.105 

PSI2 0.390 0.175 0.135 2.233* 

CFIP*PSI1 0.185 0.213 0.053 0.872 

CFIP*PSI2 -0.314 0.156 -0.189 -2.007* 

PSI1: Privacy pramatist, PSI2: Privacy fundamentalist

***: p<0.001, **: p<0.01, *: p<0.05

(표 3) 회귀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B S.E  t-value   ∆  F-value

모형1
(상수) 3.243 0.057 　 56.584*** 

0.187 0.187*** 107.340***
CFIP -0.589 0.057 -0.432 -10.361***

모형2

(상수) 3.089 0.146 　 21.147*** 

0.189 0.002 54.360***CFIP -0.594 0.057 -0.435 -10.420*** 

Year 0.035 0.030 0.048 1.144 

모형3

(상수) 3.086 0.146 　 21.070*** 

0.189 0.000 36.202***
CFIP -0.637 0.151 -0.467 -4.230*** 

Year 0.035 0.030 0.048 1.153 

CFIP*Year 0.010 0.032 0.034 0.309 

***: p<0.001, **: p<0.01, *: p<0.05

(표 4) 모바일 경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Mobile Experience

가 거래의도(INTTT)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PF(Privacy fundamentalist) 그룹 응답자들

은 정보보호 염려도가 높아질수록 거래의도가 PP(Privacy 

pragmatist) 그룹이나 PU(Privacy unconcerned) 그룹의 응

답자보다 더 낮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모바일 사용기간(Year)을 조절변수로 하여 

정보보호 염려도(CFIP)가 거래의도(INTTT)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으며, 가설의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개인

의 정보보호 염려도(CFIP)와 모바일 사용기간(Year)의 상

호작용 변수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 않다. 즉, 모

바일 사용기간이 오래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도(CFIP)가 거래의도(INTT)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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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이 분석하려는 변수들 간의 관계는 크게 다음

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M-commerce환경

에서 소비자의 정보보호 염려도와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며, 두 번 째는 Westin의 분류에 따른 PSI의 

세 그룹이 서로 다른 정도의 구매의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분석이다. 셋째 가설은 모바일 경험을 조절 변수로 

사용하여 과연 모바일 경험이 정보보호 염려도와 구매

의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다. 

<가설1>의 경우는 예상대로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도

는 M-commerce 환경에서 구매자의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 수준 5%에서 소비자의 정보보호 염려도는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시장에서

도 전통적인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도(CFIP)가 높으면 거래의도(INTTT)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estin은 27년간 30회에 걸쳐 개인의 정보보호 염려도

와 개인의 태도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이를 요약하여 

PSI(privacy segment index)를 개발하였다. Westin은 PF 그

룹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가진 구매자 

그룹이며, PU 그룹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관대한 구매

자 그룹이며 그 외의 소비자는 PP 그룹으로 분류한다. 가

설2의 경우, PF 그룹이 정보보호 염려도에 가장 민감하

게 반응하고, PU 그룹의 반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Westin의 연구 결과와 같다. Westin의 PSI 

분석결과는 수행했던 시기마다 그룹간 비율이 다소 차이

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2001년의 “Core Privacy 

Orientation Index" 분석결과는 PF 그룹 25%, PU 그룹 

12%, PP 그룹 63%로 본 논문의 결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분석에서는 PF 그룹이 18.9%, PU 

그룹이 14.7%, 그리고 PP 그룹이 66%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우 가설 3의 경우, 모바일 폰의 사용기간이

나 경험은 개인의 정보보호도가 거래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인터넷 쇼핑 

경험은 구매자의 지각된 위험 수준을 감소(weber & 

Roehl, 1999; 조영주, 2001; 홍금희, 2004) 시킨다는 기존

의 연구 결과와 상이 하다. 이들의 연구는 데스크 탑에서

의 전자상거래시 과거의 구매 경험과 지각된 위험도와의 

관계와 의류 산업이라는 특정한 산업(조영주, 2001; 홍금

희, 2004)에서의 실험 결과이다. 모바일 전자 상거래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산업을 포함

하여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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